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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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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 말하면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책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서서 일하는 책상이 요즘 알려졌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 헤밍웽이도 서서 일하는 책상에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 전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전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튼 쳐칠도 서서 일하는 책상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들 외에도 수 많은 지도자들이 서서 일하는 책상을 사용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루하기도 하고 요통을 경험하기도 하며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도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심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서 있을 때  두뇌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두뇌의 활동이 활성화 하면 생산성이 10% 내지 30% 증가하고 창의력도 향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향상은 결국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서 일한다고 온 종일을 기립 자세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 일하는 책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등이 없는 의자를 가까히 두고 가끔 걸터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서 일하는 책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가 앉아서 일하는 책상도 방에 두고 있고 앉아서 일하는 책상과 서서 일하는 책상을 교대해 가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설계대는 다 서서 일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서서 일하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하루에 800 칼로리를 더 소모하며 피로나 요통이나 목이 뻣뻣해지는 경향을 방지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록 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앉아서 오래 일을 하면 피로가 찾아 옵니다. 그럴 때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수를 마시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서 있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두뇌에도 혈액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목이 말라서 음료수 대로 걸어가는 분들은 극 소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고 합니다. 걷거나 간단히 탁구경기를 한다면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서 피로도 회복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된다는 거지요.

서서 일을 하는 책상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이점이 있다고   가구 제조사들이 아래와 같이 열거했습니다.
1. 척추가  아픈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통증을 덜어준다.

2. 서서 일을 하면 언제나 앉을 수 있는 선택이 있다.
3. 설계대를 사용할 때 높은  걸상을 사용하여 서있는 장점과 앉은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4. 서서 일하면 아랫부분의 허리통증을 감소시킨다.

5. 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서 특수 책상의 비용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6. 서서 일하는 책상도 설계와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7.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오래 일을 해도 피로를 덜 느낀다.

8. 컴퓨토의 CPU, 프린터, 주변 장치를 책상 아래에 저장할 수가 있어서 공간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9. 서서 일하는 책상은 제조비용이 적게 들어 보통 책상보다 저렴하다.

이상입니다. 꼭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상이 요즘 소개 되기 때문에 애청자들과 애독자들에게 참고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책상 외에 서서 일하는 책상을 같은 방에 두고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책상을 반 반으로로 나눠서 사용하면 분명히 피로를 덜 느낄 것입니다.  끝

